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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간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들

1. 근대적 작가(개념)의 탄생
- 중세의 후원자(patron)과의 연결이 끊기면서 시장에 내동댕이쳐진 작가의 상황
- 작가의 자율성, 자주성, 독립성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게 됨
  (이미 칸트는 ‘미’의 본질을 ‘[이해관계로부터의]무관심성’으로 정의) 
- 한편, 낭만주의 시대에 작가는 작품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규정됨
  (cf. 과거에는 뮤즈들이 혹은 공동체의 조상-신이 영감을 주었다)
  (esp. 반면에, 낭만주의 시기에 천재로서의 작가 개념이 부각됨) 
- 이런 맥락에서 유미주의 미학관과 ‘예술을 위한 예술’이 19세기에 자리잡음
- 한편, 장르별로, 작가들의 상황이 다른데, 
  (사상과 문학의 분야에서는 작가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미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와 조합에 묶여 있는 존재였고, 작업 성격에 따라 부분
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음[주문 받은 그림에서 A는 인물을 그리고, B는 배경을 그리
고 하는 방식])

2. 20세기 영미 모더니즘 문학 이론/비평이 강조한 것들
- 그 이전까지 문학 비평은 전기적 비평이나 인상적 비평이 주를 이뤄옴
- 작품 해석이나 평가에서 작품의 자율성(from 작가)을 강조하게 됨
- 의도론적 오류(intentional fallacy): 작가의 의도에 기대서 작품을 다루는 데서 생기는 오류
  영향론적 오류(affective fallacy): 독자에 대한 정서적 영향을 가지고 작품을 다루는 데서
                                 생기는 오류 
  (W.K. Wimsatt와 Monroe Beardsley가 주조한 비평적 개념들) 
- 작품 자체의 구조나 결(texture)을 중시하게 됨
  cf) text의 그리스 어원: 직물, 짜여진 것 
     --> context(맥락, 배경)
         intertextuality(상호텍스트성)
         intratextuality(텍스트내상호성)
- 내포작가, 함축된 작가(implied author): 이렇게 작품과 실제 작가를 분리함에 따라 대안적

으로 제시된 개념. 독자들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or 읽은 뒤에 상상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는 바의 작가. 작품의 세계관, 도덕 가치 체계, 미적 태도 등을 담당하는 그 누구. 가상적
인(virtual) 작가

  (Wayne C. Booth가 The Rhetoric of Fiction[1961]에 도입한 개념) 
  --> 이는 나중에, 서사 이론에서 화자와 초점인물(focalizer) 사이의 구분과도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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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자: 서사물에서 이야기를 끌어간다. 
              전통적인, 소설의 시점과 연관됨
              이야기에서의 인칭 & 이야기하는 사건에 대한 앎의 범위, 정도 등
      / focalizer: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누구의 입장에서 사건 등을 지각하는가?”의 문
제와 관련된 개념. 문학 작품에서는 자유간접화법 등과 관련되는 문제. 영상 서사물에서는 기
본적으로 카메라가 누구의 눈을 대신하는가의 문제(더 나아가서 사운드...).
- implied author 및 focalizer는 현대의 많은 작품/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바의 복잡성, (애
매)모호성, 함축성, 화자의 신빙성 문제, 아이러니, 모순적 태도 등을 잘 다룰 수 있는 이론적,  
비평적 개념 
- 한국의 고교 국어 수준의 문제점: 
  아직 완고한, 전근대적 미학관에 바탕을 둠 & ‘초딩이 수준’
  --> 작품의 의미는 대개 하나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작가의 의도/발언이나 생애 등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ex) “감독님, 이번 작품에서 드러내려고 한 메시지가 뭐죠?” “어쩌구저쩌구...” 

3.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몇 가지 이론적 강조점
- 작품(work)에서 텍스트(text)로: 사물이라기보다는 문화적 구성물, 해석되(어야 하)는 기호들

의 복합체로 간주됨
- 전통적 작가 개념을 결정적으로 폐기: 작가는 커다란 장(場)-제도, 체계, 흐름 안에서 단지 

하나의 위치이거나 기능에 불과하다(바르트, 푸코, 에코 etc)
- 독자의 능동적 역할 강조
- 문화적 배경: 영화의 작가,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교향곡의 작가는 누구?
               --> 이 경우, 왜 감독이나 지휘자만 주로 작가로서 부각이 되는가?
               -->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이성: 사회적 협업과 분업
                                             자본과 기술 for 잉여가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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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도, 취향, 스타일

1. 태도
* [작가의] 태도(attitude)와 작품의 토운(tone), 그리고 무드(mood)
20세기 영미 모더니즘 비평 이론에서 정의: ex) in: Understanding Fiction(초판 1943)
“Tone in fiction is the attitude of the narrator or viewpoint character toward story 
events and other characters.”
“Tone is achieved through word choice (diction), sentence construction and word 
order (syntax), and by what the viewpoint character focuses on.
“Mood is what the reader feels while reading a scene or story. It’s not the reader’s 
emotions, but the atmosphere (the vibe) of a scene or story.”
* 태도/토운들의 목록(예컨대, 하나의...)
All-knowing 모든 걸 아는
Anxious        불안
Bold 대담한
Bossy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Calculating 계산하는
Callous 무감각한
Close-minded 닫힌, 편협한, 속 좁은
Clueless 멍청한
Confident 자신감에 찬
Confrontational 대립적인
Crude 조잡한
Cruel 잔인한
Curious 이상한, 궁금한
Desperate 절망적인
Devil-may-care물불을 가리지 않는
Diffident 자신없는
Discouraging 낙담시키는
Disingenuous 솔직하지 않은
Dismissive 무시하는
Encouraging 격려하는 태도로
Erudite 학식있는
Flippant 경박한
Flirtatious 들떠 있는
Foolish 어리석은
Helpful 도움이 되는
Hip 세상 물정에 밝은
Hopeful 희망에 찬
Humorous 해학적인
Hypocritical 위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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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fferent 관심 없는 태도로
Insistent 강요하는
Intractable 다루기 힘든
Juvenile 청소년 같은
Know-it-all 그 모든 걸 아는
Lighthearted 가벼운 마음의
Laid-back 한가로운
Loving 사랑하는
Maternal 모성적인
Meek 순한
Open 열린
Overbearing 뽐내는
Passionate 열렬한
Paternal 아버지의
Persnickety 까다로운
Relaxed 편안하게 풀어진
Sarcastic 풍자적인
Sassy 팬티
Secretive 비밀스러운
Sly 교활한
Smarmy 매끈한
Smooth 부드러운
Snide 악의에 찬
Snotty 소인배같은
Stubborn 완고한
Suspicious 의심스러운
Uncouth 인적이 드문
Upbeat 낙관적인
Urbane 정중한
Violent 격렬한
Whiney 징징 대며
Wisecracking  재치 있는

--> 태도, 토운, 무드 등의 개념은 모티브(motive) 및 모티베이션(motivation, 동기 부여)의 
개념와 마찬가지로 작가, 작중인물, 독자 세 영역에 걸쳐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
당...
--> ‘작가’라고 말할 때, 늘 ‘함축된 작가’/‘내포 작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게 낫다

2. 취향 
taste(영), Geschmack(독), goût(불), 趣向(한, 중, 일) 
cf) 趣味,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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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의미들
- 영, 독, 불어 모두 기본 뜻은 미각 --> 감성적 측면, 감각성, 즉각성/직접성(추론에 의하지 
않음), 기민성/재빠름(sagacity)
- 저작들에서의 용례: 예술 작품에 대한 미적 취향/판단 .--> 미각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친 
인공적, 복합적, 훈련 필요 --> 차별화된 판단력, 문화적 가치 체계
2) 취향 in 문명, 문화, 공동체; 교양, 도야
- 계급적, 문명적 차원에서의 취향: 식사 예절, 대화하는 법, 사교술/ 처세술, 편지쓰는 법, 
노는 법, 연애 기술...
- 취향 및 습관의 집합 --> 풍속 & ethos(음식, 옷, 주거, 친족관계, 각종 의식...)
- 취향이 기대고 있는 바의 common sense/ 공동체의 픙속 및 문화과 관련된 측면
- 교양, 교육/훈육, 도야, 수련, 훈련  --> esp. 골동품의 감별(鑑別), 감정(鑑定), 감식(鑑識) 
기능
3) 취향의 차이들
- 윤리와 미학, 일반성과 주관성
- 감성의 다양성과 차이들
cf) 모에(萌え): 세분화된 취향 in 만화, 애니, 게임 중심의 일상적 문화 소비
/ 라틴어 격언 "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취향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다)"
/ 당(唐)나라 두목(杜牧)의 시구
  “趣向人皆异，贤豪莫笑渠(취향은 사람 모두가 달라서, 현자와 호걸은 그것을 비웃지 않는
다)”
/ 사람에 대한 취향, 성적 취향...
--> ‘생각/사고의 무늬’ --> ‘냄새의 무늬’ ‘촉각의 무늬’ ‘얼굴의 무늬’ ‘표정/자세/몸짓의 무
늬’... 
4) 소비 성향 및 소비 감각으로서의 취향
- 대중문화, 대중소비사회에서 소비의 문화적 성격과 문화의 소비적 성격
- 물건, 상품에 대한 취향 --> 기본적으로 계급적인 문제
- 취향 as 선호/선택의 체제, 문화적 소비 성향
- 마케팅에서의 차별화, niche(틈새); 사회적 확산 모델 
5)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늘 타자의 취향, 스타일
- (타인의, 외국인의, 타자의) 나쁜 취향 & 저속한 취향

3. 스타일
1) 19세기까지는 문학적 문체(文體)를 뜻했고
   작가의 개성적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음
   ex) “The style is the man himself(Le style est l’homme même).” 
        by Georges Louis Leclerc Buffon  
2) 자본주의 대중 소비문화에 스타일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것: ‘15 minutes of fame’
   ex) "In the future, everyone will be world-famous for 15 minutes" 
       by Andy Warhol(1966)
3) 패션 스타일, 헤어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esp. 하위문화(subculture)에서의 스타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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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문화 집단의 문화적-사회적 정체성이 
       기존 사회-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해 저항적-타협적으로 표현되는 수단 & 과정 
4) 대중문화의 산업적 성격
   - 아도르노 등의 문화산업 비판; “다 똑같고 비슷비슷하다”
     (아도르노 입장은 고급예술 중심의 모더니즘, 엘리트주의에 속하기는 하지만
      타당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성형, 뽕짝의 음악적, 정서적 스타일...만화공장에서 찍어낸 만화들)  
 --> 그러므로, 대중문화에서는 
       산업 시스템 안에서 일정하게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or 최소한 작품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으면서
       자기의 스타일을 드러내거나 유지해나가는 사람이 온당한 의미에서 ‘작가’
5) esp. 중국 고전 문학이론에서의 스타일에 관한 논의: about "風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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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약간의 갖가지 미적-문화적 태도, 취향, 스타일

1. 섭라임(독 Das Erhaben, 영 the sublime, 불 le sublime)
1) 어원 및 번역에서의 차이
   - 기존엔 숭고(崇高)로 번역해 옴
   - Erhaben: pp. of erheben: 높이 올리다. 높이다. 들어올리다. 
   - sublime < (Gk.) sub(여기서는, 영 up to) + lime(영 lintel: 上引枋) 
2) 섭라임의 일반적 의미
   - 대상의 크기: 수량, 힘 등에서 미적 주관을 압도
   - 주관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쾌/불쾌의 혼합감정과 앙양적 긴장감 발생 
3) 섭라임 문제를 다룬 주요 철학자, 사상가
   - Burke, <숭고함과 아름다움에 관한 우리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연구>
   - Kant, <판단력 비판>
   - Schiller, “숭고에 대하여”
4) 료타르(J.-F. Lyotard)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서 섭라임
   - 섭라임의 핵심: “표현될 수 없는 것,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지금-여기”에서 암시
   - 모던적, 아방가르드적 미학은 섭라임의 미학 
     in 아름답기만 한 것의 모방 중단, 비일상적이고 충격적인 시도
   -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연장, but 모더니즘은 여전히 향수적 for 총체성
   - 비규정적인 것, 非顕示的인 것을 증언, 암시, 가시화하는 것이 포모적 미학의 임무
5) 섭라임 효과를 만들어내는 컨벤션과 기법
① 교훈주의적, 도덕적 일상어법: “의사상자/호국충절/님의 숭고한 희생정신...”
② 서사 시각 장르적 테마/소재 in 종교극, 사극: 
③ 장치: 앙각, chiaroscuro; 장대한 배경, 군중
esp.)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반응 중의 어느 측면: 비참, 비극...+ 숭고
3.11 사태의 동영상에서 섭라임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 
섭라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미적 주관이 디디고 설 단단한 땅이 필요한데,
지진과 쓰나미는 바로 그 땅을 흔들고 갈라놓음

2. 앱젝션(abjection)
1) 어원 및 어의
abjection: > (L.) ab + ject : off, away + throw
            → esp. 어원상의 “[밀어내서] 내버리기, 딴데로 던지기”의 뜻
번역어: 비천함, 비열함; 비체(卑體)
2) J. Kristeva의 철학적, 비평적 정의 in Power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1982):
“정체성, 제도, 질서를 깨뜨리고 [...] 경계, 위상,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
중간적이고 모호하고 혼성적인 것을" 중시하거나 내세운다.
3) esp. 현대 미술에서의 abjection
- 먼지, 머리카락, 침, 배설물, 구토물, 고름, 침, 피, 생리혈; 태반, 죽은 동물, 썩은 음식, 부
패물, 질병, 폐품, 쓰레기, grunde; 동성애, 노동자계급, 흑인; 거세, 사지의 절단, 관절의 탈
구, 내장 적출, 신체의 함입(陥入)과 파열 등과 같은 저속하고 비속한 재료, 모티브, 방법(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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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맥락화) 등을 사용한 작품들의 특징을 가리킴. 
- 미국 CA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등장
- 대중문화, esp. 영화: B급영화, 공포영화 등으로부터의 영향  
cf) 90년대 중반의 “엽기”
CSI 장르에서의 시체 해부
기타 액션물 등에서 살인 장면의 재현
영화 “카운슬러(The Counselor)”(2013)에서 브랫 핏의 목이 잘리는 장면

3. 키취(Kitsch)
1) 역사, 사회, 경제적인 차원 or 산업적 차원:  대량생산된 싸구려 모조품 or 복제품 
        모던한 현상으로서의 키취, 즉 키취를 요구하는 수용자의 역사적 등장
        키취와 문화산업 및 대중문화의 연
2) 미적 차원: <미적 부적절성>, <그릇된 완전함>, 장식적 외양이나 표피...
3) 윤리적, 심리적 차원: <자기기만> 내지는 <허위의식>, 키취의 <효과>
4) 키치맨: 키치가 아닌 것도 키치로 보려는/다루려는 사
5) 예: 싸구려 조화, 싸구려 관광기념품, 스타 사진이 든 책받침, 싸구려 목재 무늬 
skeumorph 비닐 장판...
6) 주의할 점: 
- Kitsch란 개념은 고급예술의 헤게모니가 지배적일 때 만들어진 것
- 한국은 모든 면에서 (문화 이전에) 정치, 경제, 윤리 등 자체가 키취적이다.

4.. 바토스(bathos)
1) in 웹스터 사전
1-a.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commonplace in otherwise elevated matter or 
style
1-b. anticlimax
2. exceptional commonplaceness
3. insincere or overdone pathos
2) 아주 쉽게, bathos란 어조가 갑자기 푹 꺼져 내려앉는 것을 가리킨다.
- 숭고하거나 장엄하거나 고상한 것으로부터 비속하거나 우스꽝스럽거나 하찮은 것으로 
급작스럽게 轉落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3) 예: 폭소를 낳기 위한, 개그콘서트에서의 많은 사례들
       당구장 및 노래방에서의 삑사리와 같거나 유사한 모든 것
4) 바토스의 종류
- 생산자가 의도한 것
- 소비자/모방자가 의도적으로 읽어낸 것 & 전유한 것
- 바토스적이지 않았던 것이 바토스로 수용되는 특별한 상황/맥락

5. 땨오스(屌丝) 
1) 중국에서, 처음엔 폄하하는 말로 쓰임, 
그러자 당사자들이 “그래 나 땨오스다 어쩔래?” 하는 식으로 반격에 나섬... 



- 9 -

2) 직역하면, "좆털"이란 뜻이고 부분적으로는, 찌질이, 루저 등의 뜻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교도소 은어를 사용하면 "개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궁핍한 상황에서 유머스럽게 세상, 문화적 현실을 전유하려는 태도
3) 사례
중국 영화 "태경(人再囧途之泰囧) 2“(2012)
독일 영화 "Fack ju Goehte“(2012)
일본 영화 "모테키(モテ期)“(2011)
미국 드라마 “루이(Louie)”(2010-2014)
cf) 된장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소외된 10대-20대 남성(대개 저소득층의)들이
           자신의 적인 자본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들, 특히, 소비 취향이 특정한 여성들을 공격하면서 만들어진 말
   찌질이: ...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정세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땨오스적 현상이 생겨나고 있음

6. 힙스터(hipster)
1) 힙스터는 아편을 뜻하는 속어 hop에서 진화한 hip, 혹은 hep이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1940년대의 재즈광들을 지칭하는 슬랭이었다. 한 세대가 지난 1990년대 이후, 독특한 문화적 
코드를 공유하는 젊은이들을 힙스터라고 부르고 있다.
2) 힙스터들이 추구하는 멋은 ‘노력하지 않은 멋’이다. 흐트러진 머리, 깍지 않은 수염, 뿔테 
안경, 딱 붙는 하의, 늘어난 상의, 빈티지하고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대부분 문신을 
했으며 애플제품, 환경 친화적 상품을 들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를 타고 채식주의자
가 많은것도 그들은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 
지역의 작은 커피 전문점에서 산 커피 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PBR(Pabst Blue Ribbon)은 그들이 즐겨마시는 맥주 브랜드이다.
3) 많은 힙스터들이 음악, 미술 그리고 패션계 에서 직업을 얻고자 한다.
4) 대부분은 주로 비난의 대상이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주류를 싫어
하고 남과와 다름을 지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모든 힙스터들은 실제로 눈에 띄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어 그들 스스로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cf) 차별화를 모티브로 한 마케팅과 광고들
5) 힙스터는 미학적, 문화적 삶과 관련된 니체의 테제를 구현한 듯 보인다.
   니체, <반시대적 고찰> 참고.
cf) 오타쿠/오덕, 메이니액(maniac), 강남 좌파

7. 병맛
1) 어떤 대상이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병신 같은 맛' or 말 그대로 ‘[내용물이 아니라] 병의 맛’ 등의 줄임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으
며, 주로 대상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내포함
2) 병맛 만화의 특징은 대충 그린 듯한 작화체, 비정상적이고 황당한 이야기 구성 및 내용이
다.
3) 해석
- 병맛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완전무결함만 살아남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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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욕구'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증가'라는 시각이 있다. 잘 만들어진 완
벽함과는 동떨어진 어설픈 낙서나 그림을 보며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경기침체로 자기 
비하에 빠진 청년층이 스스로를 '병맛'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획일화된 기성품만을 내놓는 교육제도에 대한 반동'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의 취향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이라는 분석이 있다. 
- 1980년대까지는 비범한 인물의 성공 스토리가 공감을 얻어냈다면, 2000년 이후는 패배의식
을 지닌 청년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병맛 개념이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4) 잉여 및 예비 잉여들의 무(기)력한 현실 대응이라는 공통점
(하위문화 집단이 변별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세대 전체가 하위문화 집단)
but 이것을 일정하게 취향적 or 스타일상의 경지로 승화시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함
5) ??? 
잉여 특유의 소극성과 관련되어 있는 듯
(cf. 잉여의 적극성은 펑크적인 것으로 대개 나타난다.)
기성세대의 (화[염])병과 대척점에 있는 듯
병맛의 반대말은 달달함?

8. 갖가지 모에 현상s
- ???
- 엔하위키미러 참조할 것


